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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.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08월 20일 강명구의원 등 11인

나. 회부일자: 2026년 0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6.08.24.)

제438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(2026.08.26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

(대안반영폐기)

제439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(2026.09.01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

의결(대안반영폐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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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안설명의 요지

(강명구 의원)

최근,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

고,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

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

이와 관련해, 시ㆍ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특유의 인사 구조가 이번

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.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

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

시ㆍ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

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

만,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고, 조사를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

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지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야기하여 소방의 역량

을 떨어트린다는 것임

이에,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ㆍ

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, 정원 조정

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(소방정 이상)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, 소

방준감 이상 고위직으로의 통합승진심사와 이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

있도록 하여 지역 연고에 얽매인 폐쇄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, 소방기

관 상호간 전문성 공유와 협업 강화, 지휘관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부

경쟁을 유도하여 소방의 정책품질을 높이고,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

고자 함(안 제6조제5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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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생 략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강명구)

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,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

아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.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


